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8월 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8월 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8월 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W: 신조선가 지수 129p(+1p WoW), 중고선가 지수 101p 기록  세계 1위 한국 조선, 7월 월별·누적수주 중국 압도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9p(+1p WoW), 중고선가 지수는 
101p를 기록함. 삼성중공업은 Teekay와 12.9만DWT급 LNG추진 셔틀탱커 2척 
수주를 확정함. 현대미포조선은 SK해운에서 MR탱커 1척을 수주함. 현대삼호중
공업은 NYK해운에서 17.4만CBM급 LNG선 1척을 수주함. (Clarksons) 

 Clarksons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계는 7월 19.9억달러(96.9만CGT) 규모의 선박 
22척을 수주함. 동기간 중국은 2.9만달러(24.3만CGT), 일본은 0.7만달러를 수
주함. 수주잔고 기준으로 한국은 127.7억달러(644.7만CGT), 중국은 100.3억달
러(497.3만CGT), 일본은 27.1만달러(158.6만CGT)로 알려짐. (EBN) 

철강업계, 조선용 후판값 t당 5만~7만원 인상  STX조선 RG미발급에 6척 잇따라 수주 취소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등 철강 3사와 국내 조선 3사는 올해 하반기 후판가 인
상에 합의했다고 알려짐. 인상폭은 제품별로 톤당 5~7만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톤당 60만원 초반대에서 60만원 중후반대로 오를 젂망임. 조선向 후판가는 유
통 후판가(톤당 75만원) 대비 약 20% 저렴한 수준으로 알려짐. (한국경제) 

 STX조선해양은 최근 KDB산업은행에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실패로 대만과 
홍콩, 그리스 선사와 총 6척에 대한 LOI를 취소했다고 알려짐. 산업은행은 STX
조선이 이행 약속 중 ‘동산 조젃’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RG 발급을 거부한다고 
알려짐. 국내 중소형 조선사는 RG 발급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 (머니투데이) 

젂 선종 중 피더 ‘컨’선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  Hapag-Lloyd: Low sulphur only feasible solution for IMO 2020 

지난 1년 사이에 1,700~2,800TEU급 피더 컨테이너선 선가가 젂년동기 대비 
15~17% 오른 척당 2,550~3,250만달러로 알려짐. 젂 선종 중 가장 높은 상승
으로, 신조선 수요가 많았음. 현재 Evergreen과 Wan Hai Line은 피더 컨테이너
선 30척 이상 발주를 할 계획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음. (선박뉴스) 

 컨테이너선사 Hapag-Lloyd는 2020년 환경규제에 대응해 저유황유를 사용하기
로 결정함. 스크러버 설치나 LNG추진의 경우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시간
이 소요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고 분석함. 2019년 4분기부터 저유황유를 사용할 
예정이며, 연말부터 운항 비용이 증가할 젂망임. (TradeWinds)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주요 지표 및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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